
30년 축사시공으로 다져진

우성한우농장만의 

비결은 청결

박

종

덕 인천 강화 

우성한우농장 대표

고객홍보처

인천광역시 북서부에 위치한 강화군은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가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그곳에 위치한 우성한우농장을 방문하여 강화도의 

바닷바람으로 키우고 있는 박종덕 대표의 한우들을 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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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E, 축산 명인을 만나다



그는 한우농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행복해졌다고 한다. 오전 공업사 업무를 하고 농장에 오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한우와 교감하며 생활하다보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나름 축산이 천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그는 하루에 4시간씩만 한우와 교감하고 투자를 한다면 농장운영은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현재 수입쇠고기가 많이 들어와 한우의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는 소규모 농장보다는 대규모 농장에 큰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그는 “동물복지 쪽으로 축사를 확장하여 한우를 사육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동안 공업사를 운영하며 축사를 지어준 고객들인 축사 건축주들에게 축산에 대한 많은 조언과 도움으로 지금까지 

축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며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박종덕 대표가 직접 시공한 그의 축사는 

양쪽 지붕이 개폐가 되는 시설로 지어졌다. 

매일 지붕을 개폐하여 따스한 햇볕을 

쐬어주고 환기를 시켜줌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농장이 바다와 가까워 

서쪽에서 밀물과 썰물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질병 없이 좋은 환경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박 대표는 강화도 

환경은 한우 사육에 큰 장점이라 말한다. 

그에게도 시행착오는 있었다. 30년 동안 

축사를 건축하며 축사 건축주들에게 들은 

축산지식만을 믿고 시작했던 농장이라 

처음에는 어린 송아지를 질병으로 인해 

폐사한 아픈 경험이 있다. 그 이후로 우방 

청소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10:30
햇볕과 환기로 건강한 한우

우성한우농장을 운영하는 박종덕 대표는 축산을 전공한 전문 

축산인은 아니다. 30년 동안 축사 건축을 하는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축사를 건축하며 동경의 대상이었던 축사를 우연한 

기회에 인수하게 되어 한우를 키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2012년 

부터 현재까지 6년째 한우를 사육 중이다. 워낙에 깔끔한 성격 

탓인지 다른 축사에 비해 남다르게 말끔하게 정돈된 축사를 보니 

가축들에게도 환경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 특별한 비결을 

물으니 축사 청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2시간씩은 꼬박꼬박 워커컵 청소와 주변청소를 

하고 우방 청소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역시 농장운영의 첫 번째는 

부지런함과 청결이었다.

06:00
하루에 2시간씩 워터컵 청소

15:00
하루 4시간 투자로 한우와의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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